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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한다！ 
뚝심의 축평인, 

충북지원 남건 팀장!
고객홍보팀

내가 인터뷰할 대상이 되냐, 별로 할 얘기가 없다. 다른 사람 

하면 안 되냐.

[KAPE人이야기咛. 만나볼란）를 통해 인터뷰한 축산물품질평가원 

（이하 축평원） 직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이끌어 내기 힘들어 식은땀을 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남건 충북지원 평가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결정했을 때도 

걱정은 여전했다. 다만 기대의 싹이 컸다. 2015년 7월, 지원으로 

발령받기 전 본원에서 보고 들은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편이 아니고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성향이라 

짐작됐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껏 조심스러워하며 물러서던 그를 붙잡고 

2016년 우수직원상（종합） 표창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려는 

것이고, 그 첫 번째로 요청하는 것이다. 배경을 설명하니 고민 

끝에 오케이. 그 뒤론 주저함이 없다. 어쩌면 섭외과정도 딱 

그 다운지

남건 팀장은 1993년 입사 이래 총 24년이라는 근무 연수 중 10년을 

본원에서 지냈고＞ 그중 대부분을 기획경영본부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했다. 노동조합에 몸을 담았던 시절도 있다. 그래서인지 

기관의 오늘을 걱정하고 미래 준비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본인이 할 이야기를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온 그는 수시로 그 

내용을 체크하며 이야기를 이었다.

"기획팀장 4년 반 하면서 는 것이 말발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을 상대해야 했고, 상부기관에 보고 할 일도 많았다. 선배들을 

보며 배우기 시작해 해를 거듭하며 노하우를 쌓아 어떤 일을 

할 때면 그 결과가 미칠 영향까지 내다보려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업무보고를 해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그가 우수직원상을 받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략기획팀 차장으로 5년, 팀장으로 4년 반 근무하며 축평원 

경영의 틀을 잡은 것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전략기획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축평원이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으로 편입됐는데, 이후 하나둘 경영의 옷을 입으며 공공기관 

으로서 품격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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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만나다

러野 KAPE人이야기

"그 전에는 성실하게 판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면, 경영평가 

대상이 된 이후로는 국가가 부여한 미션을 완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내부 직원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됐다. 아직은 자리 잡혀가는 과정이라 

보지만 그래도 10년 사이에 직원들의 뜻을 모아 비전과 미션 - 

핵심가치를 만들고 지금과 같은 전략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축평원에 경영이 그러했듯, 그도 경영이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다. 

평가사로 지원에 근무하다가 본원에 들어온 후 생소한 용어들 

속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법까지 다시 배우는 심경으로 공부하며 

일했다고 했다.

"젊을 때엔 당장 내일부터 여기로 가라고 발령장을 받는대도 

가방에 하이바（헬멧）와 판정 장비를 넣고 가볍게 갔다. 젊은 

혈기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알아간다는 기쁨이 있었다. 하지만 본부 발령받았을 때는 

중압감이 컸다. 생소한 일에 이해관계자 대상 업무도 많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다. 그래도 경영과 판정 중 뭐가 더 좋은지를 고를 

순 없다. 어떤 업무도 일단 열심히 하면 도는 것 아니겄!나. 다만 

요샌 나이가 있으니 젊은 직원 따라가기는 어렵더라.（웃음）”

"지원에 오니 이해관계나 갈등이 얽힌 상대를 대할 일이 적어 

마음은 편하다.”는 그는 요즘 지원 내실에 관심을 기울이며 특히 

팀워크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장업무는 팀워크가 잘 

구축되어야 일이 착착 돌아가는 데다가 지원은 구성원들이 

다 흩어져 있어 현장 간 소통과 직원들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전사적 상황을 살피며 걱정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요즘엔 지원 • 본원 할 것 없이 도전정신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특히 젊은 직원들이 더 도전성을 가지고 적극적 

으로 응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기획으로 내부 직원의 인물 탐방을 생각하고, 솔직히 왜 상을 

받게 됐을까'하는 궁금증으로 시작한 인터뷰였다. 그런데 '마음 

편하다'면서도 인터뷰 끝내고 일어서는 순간까지 걱정을 이어가는 

그가 어쩌면 정답을 제시해 준 것 같다. 당연하지만 새삼스러운 

모든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답을 받았다. ®

남건 팀장을 보는 이 한 컷

팀워크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던 그는 그 결과물로 다양한 씸채가 풍성하게 자라난 텃밭을 

자랑했다. 외부 건축 예정지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활용해 보자는 지원장님 제안에 

따라 직원들과 합심해 심고 가꾼 것이라고 했다. 직무교육센터장이나 이력팀장이 수시로 

팔 걷고 나서 제초작업을 한다는 밭은 충분히 자랑할 만했다. 그리고 "좀 따줄게, 기념으로 

가져가라.”던 그는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찌는 듯한 날씨에 장갑과 가위를 꼼꼼히 챙겨 

나섰고, 결국 땀을 뻘뻘 흘리며 상추부터 쑥갓. 겨자잎까지 결국 한 세트를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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